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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종교사회에서 중층신앙을 하는 한국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종교교육의 가

능성을 탐구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와 신앙을 강조하는 종단 상황과 둘 이상의 종

교에 영향을 받는 신앙인의 처지에 주목한다. 한국은 다종교사회이고 한국인은 복수종교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종교문화를 살펴보면 다원성이 특징이고 다종교적 층위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교 간의 접촉으로 혼합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다원적 종교문화에서 한국인의 종교체험은 중층적이다. 한국인의 신앙적 중층구조란 이러

한 다원적 문화가 지닌 영성적 풍요와 그 창조적 적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이 지닌 신앙적 중층구조는 다원성과 배타성 사이에서 정당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원문화를 승인하고 수용하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방향의 종교교육을 다종교교육으로 이해하였다. 다종교교육은 종교의 배타성과 종

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 종교에 대한 열린 자세를 지니도록 안내하는 것이어야 한다. 

파울러와 모란에 따르면 진정한 다종교교육은 학습자가 이웃 종교에 관심을 보이는 성인의 

단계에서 가능하다.   

주제어:  중층신앙,  다원성, 혼합현상, 다종교사회,  다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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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 및 선교가 공존하여 온 다종교사회였다. 근대에 

유일신 신앙인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래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토양에서 신종교가 출현

하여 한국사회의 다종교지형을 더욱 다채롭게 하였다. 여러 종교가 병존하는 현대사회

에서 한국인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인은 일상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복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인은 다종교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별 종단은 신자의 이러한 종교적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부분의 종단은 자기 종교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신도를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상황에서 종교인은 복수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현

재 자기가 속한 종단과 그에 따른 신앙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웃 종교에 대한 사유와 신앙적 행위는 숨기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많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신앙을 요구하는 종단 상황과 하나 이상

의 종교와 연관된 신앙인의 처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 이상의 종교와 관계를 맺고 

신앙하는 것을 중층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층신앙은 충분히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종단 중심으로 중층신앙을 불온시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특히 유일신 종교에서 타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접촉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는 제도적 종단에 거리를 두거나 종단에 소속되기

를 거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종단의 울타리를 벗어나 살아가

는 종교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한국의 종교인구 가운데 많은 숫자가 중층신앙의 경향을 띠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확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한국 다종교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여러 종교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는 종교와 종교현상을 제도권 종단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종교사회인 한국의 중층신앙적 현실을 짚어보고 다종교교육의 가능성

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중층신앙의 터전이 되는 한국의 다종교사회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종교의 혼

합현상과 중층신앙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한국적 다종교교육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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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다종교사회와 중층신앙 

1. 한국의 다종교사회  

세계종교는 이론적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주장하며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지만, 실제

적으로는 종교의 확장 과정에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이는 교리적 

배타주의와 교단적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 배타주의와 이기주의를 지닌 제도적 종교

가 교권중심적 공동체로서 종교계에 독선적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경향이 있다.1) 사람

은 낯선 것에 두려워한다.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

족한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과연 고통 받는 타인을 홀대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불안에 흔들리는 빈도도 위기감도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혐

오도 뜨겁지 않을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

다.2) 

현대사회는 소통을 강조한다. 종교계에도 종교 간의 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기 종단에서 진리를 찾았으니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자기 종교에만 

머물도록 하라는 개별 종단의 가르침은 여전하다.3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종교 간에 

불화를 가져오는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에 기인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설 자리가 좁

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 불 선 삼교가 공존하여 온 

다종교사회였다. 삼국시대부터 여러 종교를 포용하는 관점이 나타났다. 신라의 최치원

이 유 불 도의 삼교를 포용하는 현묘한 도를 말한 이래 식자층은 여러 방식으로 삼

교의 융화를 주장하였다.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은 불교를 배척하기도 하였지만, 대중은 

일상의 의례를 유교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인간의 운명과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불교나 

도교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한국사회 중층신앙의 역사적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을 것

이다. 근대에는 기독교가 전래되어 기존의 삼교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다수의 

신종교가 이웃종교와 접촉하며 발전하였다.4)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의 단순한 병존을 넘어 종교 간에 서

1 ) 김용표,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불교적 C osm opolitan ism 의 의미｣,  평화와 종교  6(아산: 한국평화종교

학회, 2018), 9-11, 15-25쪽.

2 ) 이승욱, <이승욱의 증상과 정상: 나를 위한 사마리아인> , ≪한겨레≫, 2019년 2월 18일. 

   h ttp://w w w .hani.co .kr/arti/op in ion/co lum n/882481.htm l (2019. 10. 9).

3 )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12), 62-63쪽.

4 )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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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부고 받으며 여러 종교가 서로 만나는 종교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의 

종교문화가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의 종교문화는 고유종교와 외래종교의 만남

으로 형성되었다. 고유종교와 유 불 선 기의 외래종교가 만나 접변하는 가운데 단

원성이 아니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교문화를 형성한 것이다.5) 한국의 종교 문화

가 다원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은 다양한 종교전통의 공존과 상호작용을 함축한다. 

종교 문화의 다원성이란 “‘종교 문화’가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면서 관찰될 수 있는 

층위와 ‘종교 문화’를 다양하게 하고 또 변화하게 하는 요인들이 다수이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상호 작용함으로써 종교 문화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을 지속적

으로 변화시키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6)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문화와 문화 및 사회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가 

이웃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 종교가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변화하고 서

로 섞이기도 한다. 이러한 종교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혼합현상(syn cretism )이다. 

혼합현상이라는 용어는 여러 종교나 신앙의 융합 또는 둘 이상의 종교가 상호 접촉

하여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서양에서 17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 “정체성을 상실

한 무분별한 결합”을 지적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점 “종교 간의 만

남, 종교와 문화의 만남을 서술하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함축을 담은 학술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융합적 상상력을 중시하는 최근 학계 분위기에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7 ) 종교 간의 만남을 서술하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

다. 혼합현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주목하고 수용해야할 원칙이다.8 ) 어느 

종교가 이웃 종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느 종교도 이웃 종교와의 교류

와 그에 따른 혼합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에서 혼합은 사실 종교 전통 사이의 교섭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종교사상의 

혼합 내지 교섭 관계는 무궤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입각해

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복,  구도, 개벽의 삼대 신념 유형은 어느 종교 전통(특히 

고전 종교)에나 다 있는 것이다. ‘하나’의 종교 -그리스도교 또는 이슬람-  에 익숙

한 유럽과는 달리 한국사회는 처음부터 다종교사회이다.  유럽이 단일종교를 중심으

로 형성된 하나의 사회를 강조한 데 반해. 한국은 여러 종교가 하나의 사회를 형성

5 ) 정진홍, ｢한국의 종교와 한국인｣,  한국문화연구  1(서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1), 11-12쪽.

6 ) 김대열, ｢종교문화와 그 다원성 – 또 하나의 시각｣,  종교문화비평  24(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3), 

271쪽.

7 ) 방원일, ｢혼합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종교문화의 만남을 서술하기 위하여｣,  종교문화비평  33(서

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8), 55-56쪽.

8 ) 황필호,  종교변호학 종교학 종교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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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유럽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하나의 종교를 필요로 하고 그 때문에 다양

한 종교를 관용할 수 없었던 데 반해,  한국은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하나의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종교 간의 만남과 교환이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

고, 그 만남 위에서 삶이 펼쳐졌다.9 )  

종교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혼합현상의 본질은 종교의 역동성이다. 다양한 종교의 세

계에서 이루어지는 혼합현상은 종교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또한 혼합현상에는 종교의 

창조성이 담겨있다. 종교가 혼합됨으로써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10 ) 그런

데 기존 종교의 자리에서 보면 두 종교의 전통이 섞이면 혼란스럽고 종교적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에서 보면 혼합현상은 “하나의 정합적인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실천되는 행위”이다. 그래서 혼합현상은 종교가 지혜를 깨닫고 발전하

는 터전이다.1 1) 

2. 한국인의 중층신앙 

모든 인간의 문화는 누적적이다. 유일신 신앙이 주류였던 서양사회가 특정 종교에 

충실한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보았다면, 동양사회는 유 불 선 삼교에 능통한 사

람을 이상적 인간인 군자로 보았다. 한국인으로서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은 유교적 심성

을 바탕에 지니고 살아간다. 이는 현대 한국인의 종교적 성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1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인의 39%와 천주교인의 36%가 유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개신교인의 34%와 천주

교인의 29% 가 불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불교인의 34% 가 기독교 성향이고 

53% 가 유교적 성향이다.12 ) 이러한 조사는 한국사회에 하나 이상의 종교에 영향을 받

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인의 종교적 성향을 설명할 때 배타적 의미를 지니는 개종이라

는 표현이 적절할까? 개종은 서양의 이원론적 개념이다. 순수한 개종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사람은 무종교 상태에서 특정 종교를 선택하거나 종교인으로서 자기 종교를 

9 ) 장정태, <한국불교(증산신앙) 종단의 종교 혼합현상: ①종교적 혼합의 의미와 역사>, ≪매일종교신문≫, 

2018년 11월 21일, h ttp://w w w .dailyw rn.com /sub_read.htm l?uid=12975 (2019. 10. 9).

10 ) 방원일, 앞의 글, 59-61쪽.

1 1 ) 방원일, 위의 글, 70-72쪽.

1 2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서울: 한국갤럽, 2015), 5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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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과거의 신앙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신

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전의 종교경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이전

의 종교경험에 새로운 종교 경험을 추가하게 되므로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종( )

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13 ) 가종의 종교적 문화적 발전과정은 3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배척의 단계이다. 이전 정체성의 부정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경험한다. 

둘째는 수용의 단계로서 이전의 정체성(문화적 유산) 재발견과 새 신앙과의 타협이라

는 유혹을 받는다. 셋째는 조화의 단계이다. 이전의 정체성과 새 사람으로 탄생되었다

는 인식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게 된다.1 4)

한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가 병존해온 사회이다. 여러 종교가 병존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종교와 중층신앙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다종교

와 중층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한국이 … 종교 간의 대화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

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만 각기 다른 종교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해왔는데, 이

는 가종의 덕분이다. 한국인은 무교신앙 위에 유교도덕을 추가하고, 그 위에 불교신앙

이나 기독교신앙을 추가한다.1 5) 

이처럼 한국의 종교문화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종교적 체험은 중층적이다. 한국인

의 종교체험이 중층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새로운 종교성과 만나도 그것

은 기존의 경험에 첨가되는”  것이고 “종교의 선택적 택일이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

며 “가능한 것은 선택적 강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층성은 종교의 선택적 강조

의 변화를 수반한다.”1 6)  

중층 신앙은 하나의 독특한 신앙 양태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에의 

절대적 봉헌이 아니다 … 그렇다고 해서 여러 종교를 혼합하여 단일한 새로운 종

교성을 지닌 것으로 마련하려는 제종 종합적인 신앙(syncret ism )도 아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이른바 절대적 봉헌이 불가능한 것도 아

니다. 그것은 사실상 언제나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봉헌은 절대적인 지속을 구조

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로 이전하는 일을 배교라고 할 수도 없

다. 택일적 선택이 아니라 선택적 강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을 준거

로 한 최선의 결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종도 현실적이지 않

다. 순교의 사실이 없지 않고, 개종의 경험이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언표가 

13 ) 황필호,  종교변호학 종교학 종교철학 , 226-229쪽.

1 4 ) Y eow  Choo Lak, “Christ in  Culture”, Yeow  C hoo Lak, ed . T heology and Cultures II, A TESEA  

(Association of Theology Education in  Southeast A sia), 1995, p .5, 위의 책, 230-231쪽에서 재인용.

1 5 ) 위의 책, 235-239쪽.

1 6 ) 정진홍, 앞의 글,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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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을 문화권 안에서의 그 개념과 일치하는 개종이나 순교는 일반적이지 않다.1 7 )

 

신앙의 중층구조란 다원적 실재를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발견적 과정을 따라 나아가

는 태도”이고 “어떤 사실이 선택적으로 강조되는” 것 그리고 “다원적 문화가 빚어내는 

영성의 풍요와 그 창조적 적용”을 뜻한다. 그런데 중층신앙은 “다원적 종교의식과 제

도 종교의 배타적 종교의식 사이에서 부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종교계가 다원문화를 

승인하고 다원논리를 수용하여야 우리의 종교문화와 종교인다움에 다가갈 수 있을 것

이다.18 ) 종교계가 다원문화를 승인하고 다원논리를 수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까? 그 답은 종교 간의 접촉, 대화, 함께 하기로 안내하는 종교교육에 있다.  

이제 한국도 여러 종교가 병존하면서 종교 간에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

가 되었다. 종교 사이의 접촉과 대화는 참여자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개별 종교의 고유성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종교로의 변혁을 가져올 수

도 있다.19 ) 서로 다른 종교가 함께함으로써 상대 종교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오해로부

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간의 만남으로 종교혼합이 이루어지므로, 학자들은 종교혼합의 유형, 역사, 주

체 등에 초점을 맞춰 종교혼합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동인과 주체를 중심으로 종교혼

합을 살펴보면, 인간 주체의 상황에 따라 혼합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혼합을 단순히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2 0) 

특히 종교 주체의 해석학적 전유( )로 촉발되는 혼합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

문헌의 전유적 독해를 해야 자기와 무관한 대상이 자기 것이 되거나 자기 이해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다. 전유는 종교문헌 독해의 필수 과정이고 해석학적 과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텍스트는 생성되면 저자의 품을 떠나 독자에게 무한히 열려있고 이질적이 되는 소위 텍스

트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진다. 이후에 텍스트의 열린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만나 새로운 해

석이 이뤄지는데, 이것이 전유이다. 이처럼 텍스트에 대한 주체적 해석으로 의미론적 혁신

을 이루면 갱신이나 분파 운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2 1) 텍스트의 해석을 근본주의적 해

석과 자유주의적 해석의 양극으로 나눈다면, 전유는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만남과 대화는 필연적이다. 종교

17 ) 위의 글, 30-31쪽.

1 8 ) 위의 글, 32쪽.

1 9 ) 안신, ｢세계시민사회 실현을 위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  평화와 종교  6(아산: 한국평화종교학회, 

2018), 215-219쪽.

2 0 )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혼합주의｣,  종교연구  47(성남: 한국종교학회, 2007), 43-45쪽.

2 1 ) 김창환, ｢신화 텍스트와 해석의 ‘전유’의 문제｣,  신화와 역사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3), 168, 169-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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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은 종교 간의 만남 이전에 자신에게 묻고 종교 내 대화에 참여하며 종교 간의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자기를 여는 모험을 감행하며 자기비판적 태도를 견지

하며 새로운 것을 사유하게 된다. 종교 세계에서 새로움의 추구는 신앙의 본질적 측면

이다. 그런데 새로움의 추구는 그것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진정한 신앙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신앙은 신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 수 있고, 그

것은 믿음을 심화하고 풍요롭게 한다. 즉, 종교 간의 대화와 만남은 인간의 인격적 만

남이고, 자기성찰을 통한 성숙이다. 그러므로 삶으로서의 신앙은 곧 성숙이다. 성숙으

로서의 신앙은 변형과 혁명까지 함축한다.22 )   

Ⅲ. 한국사회의 다종교교육

 

1. 다종교교육의 방향

한국인은 다종교적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현대에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중시된다. 오늘의 한국인은 다종교사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

다. 개인의 역동적 신앙을 바탕으로 삶의 성찰과 탐구를 통한 의미와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다문화-다종교의 사회에서 종교혼합과 중층신앙은 불가피하다. 종교혼합으로 

교단이 성장하고 중층신앙으로 개인이 성장한다. 혼합현상이 역동성과 창조성을 지니듯

이 중층신앙도 역동성과 창조성을 특성으로 한다. 오늘의 다종교사회에서 종교는 인간

으로 하여금 보편적 가치 그리고 인격과 영성의 성장을 지향하며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종교와 신앙으로 안내하는 길목에 종교교육이 있다.

게이브럴 모란(G . M oran )에 따르면 종교교육의 첫째 방향은 특정 종교집단의 태도 

규범 의식을 신실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교육의 둘째 방향은 타종교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2 3) 전자인 특정 종교인이 되어가는 교육은 하나

의 종교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후자인 타종교를 이해하는 교육은 이웃 종교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물론 양자는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인류는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중

22 ) 정재현, ｢종교간 만남을 넘어 신앙의 성숙으로｣,  신학논단  55(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09). 

99-103, 105쪽.

2 3 ) 게이브럴 모란, ｢열린사회의 종교교육｣,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 (서울: 원화, 1992), 68-69,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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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고 이야기해오던 인류가 이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대

화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상대의 의견을 듣고 서로 배

워 성숙하려는 것인데, 특히 종교인과 종교조직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는 역사주의, 의도성, 지식사회학, 언어적 한계, 해석학, 대화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

극히 타당한 주장이다.2 4) 또한 인류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열린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열린사회’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서남북으로 쌓아놓은 벽을 헐어 던지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태도, 의식에 일대혁명이 이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서로

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후

예들에게 ‘희망, 신뢰, 사랑’을 물려주려 하면  아무래도 종교인들이 이 비전을 솔

선해 보여주는 길 밖에  없을 것 같다.2 5 )

열린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인이 앞장서서 장벽을 허물어버려야 하는

데, 종교적 신념과 독선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종교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

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 불 선의 전통과 기독교 및 신종교가 공존하는 한반도가 인

류공동체를 위한 종교의 ‘거룩한 실험’을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2 6) 여기에 종교교육이 

기여할 자리가 있다고 본다. 다종교사회의 폐쇄적 종단이 개방적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로는 종단의 종교교육을 제대로 하여 각자 

자기 종교에 투철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기 종교와 이웃 종교의 공통분모를 체

험적으로 파악하고 인간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를 살려가기 위해 더불어 번영하는 일

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27 ) 이러한 종교교육은 종단의 종교교육을 포괄하면서 여

러 종교를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다종교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부는 중 고등학교의 종교학 교육과정을 제정할 때 다양한 종교를 이

해하고 배려하도록 하였다. 즉, 2015년에 제정한 종교학 교육과정에 따르면, 종교학 과

목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주안

점을 두고, 종교 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

적 사회적 실천 능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한다.28 ) 그 이전 2011년에 제정한 종

교학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종교들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를 이

24 ) 레너드 스위들러, ｢대화냐 죽음이냐: 독백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위의 책, 101-108쪽.

2 5 ) 이윤구, ｢열린사회의 종교교육｣, 위의 책, 86쪽.

2 6 ) 위의 글, 87-88쪽.

2 7 ) 같은 글, 88-89쪽.

2 8 )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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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함으로써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한 생각에서 벗어나 종교를 객관적이고 포괄적

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세부 목표의 하나로 삼았었다.29 ) 교육청도 이러한 

국가교육과정 기준에 근거하여 검인정 도서의 인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종립

학교의 중 고등학교의 교육현실은 교과서의 다종교적 내용과 거리가 있고, 주요 종교

에 대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종단과 종립학교가 단일사회의 개별 종교를 중심한 종교교육을 시행해왔다

면 이제는 다종교사회의 다종교교육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은 종

교의 초월적 성향을 살려가되 종단의 배타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종교교육이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이 되도록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종교 간 그리고 종교 내의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3 0) 그리하여 혼합현상과 중층

신앙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주목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나아가 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은 

모든 삶의 차원과 연계되는 교육과정이고, 교육경험에 대한 질적 이해로 학생 스스로 가

치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협동적 공동체적 활동을 지향하고, 기존의 것을 거부하

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종교교육이어야 한다.3 1) 더불어 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은 이

웃 종교에 대한 열린 자세와 태도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해 종교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구윤리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32 )  

 

2. 종교적 발달론에 따른 다종교교육의 가능성

교육이 학습자의 발달상황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듯이, 다종교사회

의 종교교육도 학습자의 종교성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종교성 발달이론인 

제임스 파울러(J. W . Fow ler)의 신앙발달이론과 모란의 종교교육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다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해보자. 

파울러는 신앙을 보편적 현상으로 일반화하고, 인간발달 차원에서 신앙발달을 논의

하였으며, 신앙의 내용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신앙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였다.3 3) 그

29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호 [별책 19]｣, 89-  

90.

30 ) 이재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5(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215-216쪽.

3 1 ) 위의 글, 217쪽.

3 2 ) 안신, ｢미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종교｣,  종교문화학보  15(광주: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8), 

165-166쪽.  

33 ) 오상영, ｢파울러의 구조주의적 신앙발달 모형의 한계와 수정｣,  기독교교육논총  17(2008), 255-256, 

261-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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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앙을  발달심리학적으로 인식하여 회심의 요소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의 이론

은 사회과학적 조사연구에 기초하여 성립한 신앙발달모델이고 특정 종교인뿐만 아니

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34 ) 하지만 기독교적 신앙과 무관하다는 평

가를 받는다. 또한 신앙의 단계에 대한 위계질서화의 문제도 지닌다.35 ) 그러므로 파울

러의 신앙이해는 그리스도 신앙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란은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 길리건, 파울러 등의 발달론자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종교교육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종교적 관심과 교육적 관심을 종합함으로써 합리적 탐구와 공동

체, 일상생활, 관조적 사유가 만나는 종교교육을 지향하였다. 그는 이를 에큐메니칼 교

육의 분야로 명명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사용한 에큐메니칼 교육은 모든 삶에서 일어

나는 궁극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헌신이나 위임이라는 종교적 이슈에 관심하는 것이었

다. 또한 그는 세계에 대하여 자유롭고도 지성적인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종교교육을 목표로 하였다.36 ) 모란도 파울러처럼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보편적 종교교

육을 구상하여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제 파울러와 모란의 종교성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다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자. 파울러에 의하면, 적어도 30대 후반이 되어야 이웃 종교에 개방적인 ‘접속적 신

앙’에 들어선다. 그래야 이웃 종교에 관심을 보이고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하였다. 즉, 어린이는 ‘신화적-문자적 신앙’에 그치고 중학생일지라도 자기 종교

에 관해 ‘종합적-관습적 신앙’을 할뿐이다.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자신의 관점을 

지니는 ‘개별적 신앙’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기까지는 이웃 종교에 관

심을 가지고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0대 후반이 되어 ‘접속적 신앙’의 단

계에 들어가야 타자의 입장(전통, 견해, 신화, 규범)에 개방적이며 비판적 타협도 한다

는 것이다. 또한 관점에 따른 진리의 모순을 알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견해도 포용하려

고 한다.37 ) 이 단계에서 신앙인은 이웃 종교에 마음을 열고 이웃 종교의 지혜를 배우

고자 한다. 기존 종교 신앙의 경험에 새로운 종교 신앙의 경험을 추가하게 된다.  

모란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나의 종교를 수용하는 단계’(A cquiring a  

R elig ion)에 있다. 특정 종교와 관계되고 배타적인 종교성을 지닌다. 이 시기에는 자기

가 속한 공동체의 신념을 수용하거나 자기 신념의 한계에 눈을 뜨고 반종교적이고 철

34 ) 오제은, ｢Fow ler의 신앙발달단계 이론의 문화적 타당성 탐색｣,  상담학연구  10-2(2009), 834쪽. 

35 ) 강문규, ｢Jam es Fow ler의 신앙발달 단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2009), 

61-62, 64-65쪽.

3 6 ) 김청봉, ｢인간경험과 그리스도교 전통의 통합을 위한 종교교육 연구 - 가브리엘 모런의 종교교육이론

을 중심으로｣(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32-133쪽.

3 7 ) Jam es. W . Fow 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 um an D evelopm ent and the Q uest for  

M eaning, 이재은 역,  신앙의 단계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46-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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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이기도 한 의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특정 종교인’의 단계에 

들어선다.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 또는 불교인(R elig iously  C hristian or  

Buddhist)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성인기에 종교적으로 성숙할 때 가능하다. 합리와 비합

리, 의존과 독립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한다. 궁극적 실재나 진리를 자기 종교의 소유

물로 한정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웃종교의 가치도 인정한다.3 8)

이러한 발달론적 관점에서 모란이 제시하는 다종교교육을 살펴보자. 그는 자기가 속

한 공동체의 진정성을 확신하고 체험하며 합리화하는 ‘특정 종교적 교육’의 단계를 지

나, ‘종교적으로 특정 종교적 교육’의 단계에 들어서야 진정한 다종교교육이 가능한 것

으로 본다. 이 단계에는 관점의 역전으로 청소년기의 합리성에 아동기의 신비와 경이

로움이 보완된 형태를 더 풍부하고 성숙한 것으로 수용한다. 이 단계에는 신학을 포함

한 어떤 대답도 비절대화하고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초월하며 진리에 대한 시

( )적 접근을 하고 인생을 정의와 평화가 자리 잡고 있는 중심으로의 여정으로 인식

하게 된다.3 9) 이러한 모란의 이론은 종교와 교육의 상호보완적 조화를 지향하면서 오

늘의 다종교 사회에서 성숙하고 발달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다종

교교육이야말로 성숙한 종교교육임을 역설한다. 

다종교교육이란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다. 종교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현실 너머의 비일상적이고 추상적인 의미 영역에 관계된다. 추상적 사고력이 약한 초

등학생은 자기 종교의 외형을 보고 경험할 뿐이지 그 본질을 맛보거나 이해하기는 어

렵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나의 종교를 수용하고 이웃 종교에 무관심할지라도 그들에

게 이웃 종교를 소개하고 다종교적 상황을 안내하는 교육은 필요하다. 

파울러와 모란에 따르면 진정한 다종교교육은 학습자가 이웃 종교에 관심을 보이는 

성인의 단계에 들어서야 가능하다. 물론 청소년에 대한 다종교교육은 이웃 종교에 대

한 관심을 자극하고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교적 관용성을 높이고 배타성을 낮추

는 다종교 교육은 학습자의 종교적 발달 과정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은 종교단체가 주도하는 것과 공립학교 같은 비종교단체가 주도하는 것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종단의 종교교육은 종교에 대한 주관적 이해의 바탕에서 실시되기 

쉬우나, 학교의 종교교육은 종교에 관한 객관적 이해 교육과 종교문화교육이다. 한국

사회가 다종교사회임을 감안할 때, 학교의 종교교육은 물론 종단의 종교교육도 다종교

교육의 장을 열어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38 ) G abriel M oran, Relig ious Education D evelopm ent, 사미자 역,  종교교육발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199-231쪽.

3 9 ) 위의 책, 256-261, 273-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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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한국사회에 태어나 자라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기억하고 

모시며 살게 된다. 가족 중심한 인간관계인 유교적 윤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조상의 제

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비기독교인일지라도 유아기에는 기독교 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

닐 가능성이 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보거나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에는 교회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불교인이 아니어도 마을에서 떨어져있는 절에 소풍

을 가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는 가로수에 달려있는 연등을 볼 수 있다. 청소

년기에는 기독교계 종립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성경 공부와 예배에 참여할 가능성

도 있다. 성인이 되어 등산을 하면서 산사에서 들러 고요함을 맛볼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다종교적 경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류의 문명은 교류를 넘어 융합과 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생명의 역사에서

도 서로 섞이면서 진화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종교계는 자기 종단의 순수를 주장

한다. 단일종교와 단일신앙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단일을 순수로, 중층을 불순으로 단

순화하는 시각이 있다. 물론 유일신 신앙에서는 하나의 전통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

다. 또한 하나만을 보기가 쉽고 중층을 볼 여유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의 실상은 혼합성이다. 혼합현상이 복수 종교의 요소들이 하나의 종교 안

에서 뒤섞이는 현상을 지칭한다면, 중층신앙은 개인이 복수 종교의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 다문화와 다종교의 사회에서 순혈주의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창조는 대부분 

이질적인 요소가 섞이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정체성을 

허물어트리거나 다른 정체성과 섞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창조는 거의 예외 없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이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4 0) 우리는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힘겨워 한다. 나와 다른 정체성과 만나고 섞여보아야 발전한다. 오늘의 

시대는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일치가 있고, 일치된 가운데에도 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하

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40 ) 임범, <야! 한국사회: 섞이는 즐거움>, ≪한겨레≫, 2019년 2월 18일.

    h ttp :/ /w w w .h an i.co .k r/a r t i/o p in io n /co lu m n /882 622 .h tm l#c s id x 6b ca4d f285b 0 2a292a f52aa f592ab 6 f 

(20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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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M ulti-Fa ith  and  the Possib ility  of 

M ulti- Relig ious Education in  K orea

Lee, Jaeil

Sunm oon U niversity

T h is study  exp lo red  th e po ssib ili ty  o f m u lti- religiou s educat ion  con sid ering th e  situa tion  o f 

K orean s w ho  have  m u lti- fa ith  in  a  m u lti-rel ig iou s socie ty . T h is  study  also  fo cu ses on  th e  

situation  o f religiou s groups tha t em phasize one religion  and faith, and the condition of b elievers  

affected by m ore than  one re ligion. K orea is a m ulti-religiou s society and Koreans are in flu enced  

by m ultip le religions. If you look at the religious culture o f Korea, you can find the characteristics  

of plura lism , m u lti-religiou s layers and diversity. In addition , you can find syncretism  by re lig iou s  

encoun ters . K o rean s have  m u lt ip le  re lig iou s experiences in  re lig iou sly  p lu ra list ic  cu ltu re . T he  

m u lti- fa ith  o f K orean s is rep resen ted  by  th e  sp iri tua l abundance  and  crea tiv e  app lica tion  o f 

th is  p lu ra listic  cu ltu re . H ow ever , th e m u lti- fa ith  o f K orean s  is  floa ting b e tw een  p lu ra lism  and  

exclu s iv ity . W e need  a  rel ig iou s educa tion  that app roves  and  accep ts a  p lu ra listic  cu ltu re  to  

so lve  th is  p rob lem . I con sid er th is  re lig iou s educa tion  as  m u lt i-  re lig iou s educa tion . It  shou ld  

gu id e  re lig iou s p eop le  to  overcom e re lig iou s  exclu sivity  and  se lfishness and  to  b e  open  to  o th er  

re lig ion s . A cco rd ing  to  J. W . Fow ler and  G . M oran , tru e  m u lt i- re lig iou s educa tion  is po ssib le  

a t th e  leve l o f adu lthood  w here lea rners  a re in te re sted  in  o th er re lig ion s .

  

K ey w ord s: M u lti- Fa ith , P lu ra lity , Syncret ism , M u lti- R e lig iou s  Soc ie ty , M u lti- R e lig iou s  

E duca tion  


